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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해‘대형건설사와 인천업체 만남’
  - 인천 지역업체 하도급 수주 확대 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기대 -  

  - 21일, 「협력업체 만남의 날」개최, 건설업 관계자 300여명 참석 -

인천광역시는 인천 지역업체 및 자재·인력·장비의 적극적인 참여와 

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21일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전국 대형건설사(20

개사),인천지역 건설사(100여 개) 및 협회 관계자 등 약 300여 명이 

참석한 가운데 ‘협력업체 만남의 날’을 개최했다고 밝혔다.

인천시 및 산하기관의 건설공사에 대한 원‧하도급률, 자재·인력·장

비 사용률은 조례에서 정한 70%를 근접 달성하였으나, 통계청 자료에 

따른 민간부문에 대한 인천 지역업체 수주 현황은 낮은 수치를 보이

고 있다.

이에 시에서는 민간부문에 대한 수주율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시책을 

추진 중에 있으며, 일환으로 이날 개최되는 「협력업체 만남의 날」

을 추진하게 되었다.

「협력업체 만남의 날」은 인천 지역업체가 대형 건설업체의 협력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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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 등록하여 하도급 입찰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대형건설사와 

만남의 장을 마련하는 자리이다.

이근천 시 건설심사과장은 “앞으로도 지역 내 민관 합동 세일즈 등 

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인천 지역업체 하도급·자재·인력·장비의 사

용이 확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.”고 말했다.

한편, 시는 대형 건설사 간담회 개최, 지역건설협회와의 간담회 추진, 

2021년 하도급률 저조 현장에 대한 특별관리, 대형 민간사업장을 대

상으로 합동 세일즈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역 건설산업 활

성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. 

※ 관련 사진은 행사(10시)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‘보도자료’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


